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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건물을 A에게임대보증금 1억원및월세 100만원에임대를주었다. A가 월세를 10개월간
계속연체하고있던도중에 B가 A의본인에대한위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압류, 전부하였다.
본인은 전부명령 송달 10개월 이후 A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았다. 본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반환하여야하는가. B는 전부명령송달시까지연체된월세만을공제하여야한다고주장하는데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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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 청구채권이 압류 전부된 경우, 임대인은 목적
물을명도받을때까지임차인이연체한월세및관리비등을공
제한잔액을전부채권자에게반환하면된다

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인 귀하는 임차인인 A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그때까지 연체되어 있는

월세및관리비등을공제한잔액을임차인 A에게반환함이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채권이 B에게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즉 임

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당초 A로부터 B에게로전부되더라도임대인인귀하로서는종전에 A에게항

변할수있었던모든사유를가지고 B에게대항할수있다. 

따라서 임대인인 귀하로서는 임대보증금 1억원에서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 연체된 10개월간의 월세 1,0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음은 물론

이고 그 이후 A가 실제로 건물을 귀하에게 명도할때까지 연체한 10

개월간의 월세 1,000만원 역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그동안 관리비

가연체된것이있다면이것도공제한잔액을전부채권자인 B에게반

환하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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